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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부 이란 학자들은 중세 세계문학에서 페르시아 문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

에 이른다고 주장하는데, 그 찬란했던 중세 페르시아 문학의 최고봉에 하피즈가 우

뚝 서 있다. 그의 시는 서남아시아 페르시아 권 국가와 지역뿐만 아니라 터키와 아

랍을 포함한 이슬람권과 유럽에서 수십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다. 

동서 문학을 통해 하피즈의 시보다 더 아름다운 언어로 사랑을 노래한 시인이 있

을까? 하피즈는 생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세속적인 사랑을 넘어 신의 빛을 봄으로

써 신과의 사랑을 끊임없이 갈망하고 있다. 이런 의미에서 ‘신비의 혀’라는 별명이 

붙었는데, ‘신비’란 시인의 숨과 호흡으로 닦아내는 내면의 거울인 것이다. 

페르시아 문학의 황금시대에 가장 우뚝 선 시인 하피즈의 시 모음집. 그의 시를 

통해 이슬람 문학의 실체를 볼 수 있다. 세속적인 사랑을 넘어 신의 빛을 봄으로써 

신과의 사랑을 끝없이 갈망한 시를 주로 썼으며, 메타포와 알레고리를 포함한 은

유, 대유, 풍유, 인유, 상징성이 뛰어나다. 또한 하나의 노래 같은 음악적 요소를 시 

자체에 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.




